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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좀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다. 크림, 겔, 분말,

분무제 등 어떤 치료제를 사용해도 무좀의 원인인 곰

팡이균은쉽게물러나지않는다. 또한사용법을철저히지키지

않는다면 치료할 수가 없고, 또한 시판되고 있는 약 자체도 확

실히균을없애는치료효과가있다는보장이없다.”

FDA의두자문위원회가록빌본부에모여서얻은결론이다.

그 당시 패널토의에는 여러 제약회사와 산업 관리자들도 참석

하 다. 이 회의에서는 1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무좀의 치료

기간을 5일로 줄이자는 것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효과의

제한점 등에 한 논의가 있었다. 이 회의에서의 결론은 다음

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. 우선 공통적으로 약의 라벨을 개선하

자는 것과 OTC(비처방약, Over The Counter drug)에 관한

토론을한그룹은몇몇회사에서추진중인무좀치료방법이효

과적이면서치료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.

전체 인구 15% 감염, 치료 안하면‘반려질병’돼

무좀은 표적인 피부 진균증이다. 피부 진균증이란 진균(곰

팡이)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통틀어 말하는데 곰팡이

가 사람 몸에 피면 피부진균증(백선)이라고 하고, 발에 곰팡이

가 피는 경우를 무좀이라고 부른다. 무좀은 곰팡이가 피부의

각질을녹여 양분으로삼아기생∙번식하는피부질환으로서

발가락, 발바닥, 발톱, 손톱, 옆구리, 사타구니주변, 살이 겹쳐

지는 곳 등 각질이 풍부하고 습하며 따뜻한 신체 부위에서 발

병한다. 일반적으로 발에 생기는 것만을 무좀이라고 생각하기

쉽지만, 발과손은물론이고사타구니주변의완선, 손톱, 발톱

에 생기는 조갑백선, 머리에 생기는 두부백선, 몸통에 생기는

체부백선 등도 같은 원인균에 의한 질병이다. 무좀은 매우 흔

한 피부 질환으로, 통계상 전체 인구의 15% 정도가 무좀으로

고생하고 있다. 따라서 무좀은 무시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.

제 로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평생을

두고 앓게 되는‘반려 질병’이 되는 경우도 많다. 발에 무좀을

일으키는진균은신발속이나체육관바닥또는공중샤워장과

같이습한곳에서잘자란다. 이진균은덩굴같은것을내어서

피부의 바깥층에 생긴 열상, 또는 찰과상의 어떠한 틈이라도

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. 피부의 바로 안쪽 층에서는 이들 진균

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과도한 세포증식을 일으켜 표피층이

비늘처럼두껍게되는데, 흔히발가락사이와발바닥이가렵게

된다.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과 종아리가 붓고, 당뇨가 있

는경우에는이차적으로세균감염의합병증을가져올수있다.

전문가들은 무좀약들 부분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말한다.

그렇지만 FDA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‘그 약들이 실제로

진균 감염을 완치할 수 있는가’이다. 노바티스는 라미실 AT가

64%의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하고 있고, 쉐링-프로는 로트리

민 울트라가 60~70%의 치료율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나,

FDA의 건리 씨는 그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 다. 그는 치료율

을 말할 때 치료과정이 완전히 끝난 뒤 징후나 균이 발견되는

비율이 30% 이하여야 한다고 하 다. 5월에 모 던 위원회 위

원들을포함한다른전문가들은효과적인치료의정의를‘증상

이 사라지고 현미경으로 진균이 발견되지 않을 때’라고 하는

것이더현실적인기준이라고하 다. 건강용품소비자연합의

규제및학술분과부위원장인비르씨는몇몇임상징후는개선

되는시간이길거나완전히개선되지않기도하므로완전한치

유가항상가능한것은아니라고말한다.

무좀약 사용법 잘 지키면 1주일내 치료

지금까지 출시된 무좀약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4주

건강하게 삽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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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질근질골칫거리‘무좀’잡는다

건강하게 삽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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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안 사용하여야 하지만 완치될 때까지는 치료를 끝낸 후에도

수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. 일주일 안에 치료하는 방법은 4주에

걸쳐서치료하는방법에비해비싸지만, 제약사의 변인은일

주일이면 충분히 무좀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. 만일 한쪽

또는양쪽발의여러곳에무좀이있다면 용량의무좀약을사

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. 일주일짜리 약은 12mg, 24mg용량

이 있다. 전자상거래상 실버스트링에서 라미실 AT 튜브가 16

달러정도이고, 다른일주일짜리치료제로트리민울트라도비

슷한가격이다. 가격이싼것을찾는다면할인점에서구입하면

가장 싸게 살 수 있다. 4주짜리 중에서 가장 큰 클로트리마졸

30mg튜브는 8달러 정도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수 있다. 몇

개의 튜브를 쓸 것인가는 경우에

따라 다른데 니그라 씨는 4주짜리

가장 큰 것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

라고충고한다. 

무좀약이 잘 듣지 않는 이유 중

하나는 소비자들이 사용법을 제

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. 쉐링-프

로에서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들이

약제를 4주간 사용해야 함에도 불

구하고 평균 7.3일밖에 사용하지

않는다고 한다. 따라서 소비자연합

은 FDA가 뒷받침해주어야 하겠지만, 약 포장지에 기술한 용

법 로 정해진 기간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쓰기를 권하고, 제

조사들도이를신중히고려하고있다. 니그라씨는무좀환자들

이 약제를 사용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, 샤워 후

발을 잘 건조시키고, 면양말을 신어 곰팡이균의 증식을 막고,

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을 덮는 등 발의 위생을 잘 지킨다면,

부분 쉽게 치료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. 건리 씨는

신발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만약 한 켤레의 신발만

신고반복되는무좀을앓고있다면그신발을벗어버리라고충

고한다.

먹는 무좀약 가능한 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

무좀을예방하기위해서는발가락사이를잘닦아항상건조

하게유지하고, 많은사람들이사용하고무좀균이많은공중목

욕탕이나 수 장의 바닥, 발깔개를 이용한 경우는 더 깨끗이

씻고 잘 말려야 한다.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

의 슬리퍼나 발수건 사용을 삼가고, 만약 무좀에 걸린 가족이

있다면 발수건이나 슬리퍼, 욕실 매트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

좋다. 신발은 두 켤레 이상 준비해 번갈아 신으며, 안 신는 신

발은 햇볕에 잘 말린다. 온종일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은 집에

돌아와 구두 안에 신발 소독용 스프레이를 뿌리고, 솜을 넣고

하루정도싸두거나, 자동차에어컨에뿌리는항진균제를자주

분무해준다. 또한 꽉 죄는 양말이나 신발은 땀이 차기 쉬우므

로삼가고, 땀을잘흡수하는면양말을신는다.

먹는항진균제는주로피부의넓은부위가곰팡이균에감염

되었을 때나 바르는 항진균제 치료

에 실패했을 때 사용한다. 그러나

먹는 약은 드물지만 메스꺼움과 두

통을 일으키기도 한다. 모든 약은

미량이라도 다소의 독성이 있기 때

문에“약은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

는것이좋다”라는말이있듯이무

좀약을 복용할 경우 7일 복용하고

7일 쉰 후 다시 7일을 복용하게 하

여 인체의 독성피해를 줄이도록 한

다. 만일, 신체 중 일부 부위의 상

처가중상일때는불가피하게무좀약을복용할수도있겠지만,

그외의경우는가능한한복용하지않는것이좋다. 

종전의치료방법은무좀이가장심한부위와그주변에만약

을 발라주는 부분 치료방법이었다. 이러한 부분치료방법은 무

좀의 근본적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약을 도포해

나은 것 같던 부위의 약 효능이 떨어질 때쯤 발바닥 전면에 넓

고깊게퍼져기생하던무좀균들이다시옮겨와왕성하게활동

하고 번식하기 때문이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? 전에 무좀이 심

했던 부위는 무좀균들이 기생 번식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온

도∙습도∙ 양환경조건을갖추고 있었기때문이다. 그렇다면

발바닥전면에넓고깊게퍼져있는무좀균들은왜왕성한활동

을 하지 않는 것일까? 이는 온도∙습도∙ 양조건 등의 환경

이, 넓고깊게기생할수는있어도왕성하게활동할수있는환

경이되지는못하기때문이다.


